
함께하소 축평원 리포트

happy! 가족의 발견 응. 너는 그러냐?

I
고객홍보팀 과장 이명재 ..

가족친화 인증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부부 간 인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 사전예방과 인식전환을 통해 

일家양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증진을 돕기 위해 행복증진 프로그램으로 '가족사랑 체험나4appy가족의 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차이 여행을 슬로건으로 10월 29~30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17가족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아래 고객홍보팀 이명재 과장의 수기와 참가 가족의 이야기로 1 박 2일의 다복한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5시간의 열정적 강의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의 의미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은 

TV나 잡지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디-. 특히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아빠 어디가?', '안녕하세요?, 

백년손님과 같이 가족을 소재로 재미와 감동을 전히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도，가족 사랑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지 친 가장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구속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아름다운 구속은 우리 원을 '가족친화기관으로 만들어 

준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이번 'Happy 가족의 날과 같은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게 된 것 같아 반가웠다.

특히 이 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하는 교육의 

참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더 컸다. 흔히 우리 원을 설명하는표현 

중 '전국에 산재한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라니.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우리 회사나 나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 정과 함께 기대를 갖고 참여한 

교육은 5시간의 열정적 강의로 충족될 수 있었다. 

모두를 사로잡은 열정적인 강의는 비록 모르던 것은 

아니 지만 행동으로 옮기 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으며 니를 되돌아보는 시 간을 만들어주었다.

"응. 너는 그러냐?”

언뜻 소통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는 무성의한 말투扌. 하지만 

나는 이 말에서 소통의 핵심을 배운 것 같아 가장 

머 릿속에 남는 문장으로 기 억하게 되었다.

흔히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다툼이 

줄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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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라는 단어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 이해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나의 인식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나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30년 가까이 몸에 밴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나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통이나 

스킨십 등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참 힘들다. 

또 사소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의 몰이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이러니가 계속되는 불통의 괴-정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인정이라는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응. 너는그러냐?”

굳이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상대방그대로의 밀괴- 

행동, 마음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자세. 이것이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내 머리나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각자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양식에 대해 인정하고, 그러함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존중과 배려의 행동인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생긴디-. 누구의 이-내와 남편, 누구의 엄마와 

아빠, 사위와 며느리 .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각자 살아 

왔던 '나'에 대한 본질적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어쩌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은 이렇게 잃어버린 니에 대한 

서러움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본연의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바로나'다.

인정. 서로에 대한 인정이 배우자를 본연의 나로 

만들어줄수 있는 열쇠다. y

是讦도 친:！기■미
본부 박경동 과장 가족 김효진

'가족을 발견 한 것 같다. 서로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고, 

발견은 즐거움인 것 같다. 한 가지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발견할 수 있어서 더 고마웠습니다.

경기지원 최동희 과장 가족 이연정

가족과 함께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북지원 허성민 이력팀장 가족 송보경

오늘 다시 그날 느꼈던 감동을 꺼내보면서 항상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상한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남자이고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 입니다.

부산경남지원 이대용 평가팀장 가족 안은정

'happy 가족의 발견，행사에 참석하여 늙어가는 남편의 

얼굴에서 내 눈에 콩깍지 씌었던 젊은 날 남편의 멋진 

모습과 함께 지금은 경륜이 더해진 품위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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